
여러분 안녕하세요.히라카타시 시장의 후시미 다카시입니다. 

2021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감염 확대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 

국가에서는 1월 7일 수도권에 대해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습니다. 

또 오사카부를 비롯하여 긴키의 각 부현에서도 감염자가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중 오사카부 지사는 나라에 대해 긴급사태 선언의 요청을 실시하는 것을 

표명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도 올해에 들어오면서  감염자가 1일에 30명 전후의 

날이 연속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1월 8 일에 대책 본부 

회의를 개최해 이하를 결정했습니다. 

우선 1월 11일까지였던  시 소관 시설의 이용이나 시 주최 이벤트의 중지 또는 

연기로 하는 조치를 재차 연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1월 

31일까지로 합니다만 오사카부에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경우는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 1월 11일에 개최를 예정하고 있었던 성인식 “스무살의 

모임”에 대해서도 연기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새 성인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스무살의 모임”은 저도 

어떻게든 개최하고 싶다고 생각해 식전의 시간 단축이나 출석자의 제한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감염 방지 대책을 실시하는 등 준비를 진행시켜 온 

곳입니다만 이런 가혹한 상황 속에 괴로운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전의 연기라는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새 성인이나 보호자  많은 관계자에게 

대한  폐나 부담을 걸게 되어 매우 마음이 괴롭게 생각합니다만 이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감염 확대에  대응을 강화한 다음  3월 

말까지는 설치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여러분께는  계속해서 대단한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만 지금이 최대의 

중대 국면 입니다.힘을 합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 갑시다. 

 

레이와 3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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